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재배되고(적포도로는 다섯 번째)

가장 오래된 품종(기원전 153년부터 재배)이다.

가르나차/그르나슈의 97%는 유럽에서 재배된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오래된 수령의 가르나차/그르나슈 포도 나무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주요사항



원산지
가르나차/그르나슈 포도 품종으로 탁월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가르나차/그르나슈 와이너리들(스페인의 칼라타유드, 캄포 데

보르하, 카리녜나, 소몬타노, 테라알타 등의 PDO와 프랑스 루시옹의

PDO 및 PGI)은 다음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선택했다:

수확량을 매우 적게 유지

유니크한 테루아와 테루아의 특징을 반영하는 늙은 수령의 포도나무

옛 전통에 새로은 신기술을 접목

이를 통해 탁월한 개성과 농도의 가르나차/그르나슈 와인을

생산한다.



스페인의 원산지명칭보호(PDO) 지역을 비롯해 프랑스의

원산지 명칭 보호(PDO) 및 지리적 표시 보호(PGI) 지역인

루시옹은 가르나차/그르나슈 와인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의 와이너리들은 대부분의 와이너리 면적을 이 품종에

할애한다.

유럽 최고 품질의 가르나차/그르나슈 와인의 대부분이

생산된다.

생산되는 와인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토양과 스타일을

반영한다.

원산지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품종은 점차 아라곤 왕국의 확장을 통해 남쪽과 동쪽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프랑스 남부, 코르시카, 사르데냐 및 이탈리아 남부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나아가 고향인 유럽을

떠나 시칠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확산되었다.

역사

포도 품종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르나차/그르나슈 품종은 스페인의 북동부

아라곤 지방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알려졌다. 

가르나차/그르나슈 품종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 지중해성 기후에 가장 이상적인 포도

품종이다.



가르나차/그르나슈 와인들은 유럽 품질인증제도인 원산지 명칭 보호 제도(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PGI)를 통해 그 품질과 원산지를 보증한다. 식품이나 음료에서 이 인증 라벨을 본다면, 이

제품이 유럽연합이 보장하는 농산물 생산 기준에 의거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임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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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of this presentation represents the views of the author only and is his/her sole responsibilit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nsumers, Health, Agriculture and Food Executive Agency (CHAFEA) do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for any use that may be made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적색 포도회색 포도 청색 포도 펠루다

다양성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로제, 스위트(천연 혹은 주정강화) 와인 등, 어떤 종류의 와인으로 양조되든지

가르나차/그르나슈 품종은 재배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다. 토양, 기후 그리고 고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탄생시킨다.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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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점판암, 점토 및 자갈, 화강암과 석회암 등의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재배된 가르나차/그르나슈는 각각의

떼루아를 반영하는 훌륭한 와인을 생산한다

적은 강수량과 강풍

가뭄에 잘 견디고 토양에 함유된 수분이 적을수록 더 진한 와인을 생산한다.

가르나차/그르나슈 품종의 튼튼한 포도나무는 지중해 계곡의 강한 바람(스페인의 시에르소와

가르비나다, 그리고 프랑스의 트라문타나)을 잘 견뎌 포도열매를 건조하면서도 건강하게 유지한다. 

재배조건



가르나차/그르나슈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포도’이다

코피 안난과 함께한 세계 기후 변화와 와인 컨퍼런스(마르베야, 2011)

품질에 기여하는 좋은 강풍

가뭄에 잘 견딤

병해와 기압에 강인함

와이너리의 친환경적 경영

천연적으로 수확량이 적은 늙은 수령의

포도나무

지속성



유럽에는 늙은 수령의 가르나차/그르나슈

포도나무란 귀중한 보물이 있다. 

오늘날 고품질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늙은 수령의 포도나무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래된 포도나무는 적은 수확량으로 더 진하고 농축된 와인을 만들 뿐 아니라 깊이 내린

뿌리는 떼루아의 특성, 특히 미네랄적인 특징을 더욱 잘 표현한다 – 또한 온난화로 인해 점점

더워지고 있는 기후를 잘 견딘다.

늙은수령의포도나무






